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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정유고도화 접고 2차전지 올인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고도화 주력 … SK는 비석유사업 강화

정유기업들이 고도화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가운데 점유율 1위인 SK에너지가 걷는 다른 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시선을 끌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정유3사는 앞 다투어 고도화시설을 늘려 전통적인 정유부문을

강화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도화시설은 벙커C유 등 중질유를 분해해 휘발유나 경유 같은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인공

유전으로도 불린다.

가장 먼저 고도화시설을 도입한 S-Oil의 고도화비율은 25.5%로 가장 앞섰으나 GS칼텍스가 2년간 2조6000

억원을 들인 여수 고도화설비를 12월1일 상업가동하면서 29.3%로 끌어올려 S-Oil을 제쳤다.

현대오일뱅크의 고도화비율은 현재 17.4%이지만 2조1000억원을 투자한 제2 설비가 상업가동하는 2011년 하

반기에는 30.8%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수위가 다시 한 번 뒤바뀌게 된다.

정유기업들이 고도화 경쟁을 벌이는 것은 2010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정제마진이 수년간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석유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정유

기업들이 전통적인 정유 사업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SK에너지의 선택은 반대 방향이다.

SK에너지도 고도화시설이 있지만 고도화 비율이 15.4%로 정유4사 가운데 가장 낮다.

원래 인천정유의 고도화시설 증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2016년 이후로 유보하는 대신 투

자 여력을 중대형 2차전지, 친환경 플래스틱 등 비 정유부문의 신 성장동력으로 돌렸다.

또 2009년 윤활유부문에 이어 정유와 화학부문을 2011년 1월 분사해 각개 전투전략을 펴기로 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매출의 근간인 정유부문을 축으로 하되 미래 성장동력에 선행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유산업은 정제마진 폭에 따라 시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SK에너지는 기존 정유 시장

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과거 10년간 정유4사의 정유부문 영업이익률은 2004년(5.5%)을 제외하고는 1.5-3.8% 사이를 오갔고 특히,

2009년에는 -0.3%에 그쳤다.

그러나 석유화학 등 비 정유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7.6%)을 빼고 10%대를 유지해왔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S-Oil이 10여년 전 고도화시설에 선제 투자했을 때 시장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는

데 지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처럼 SK에너지와 나머지 3사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가 2011년

정유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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